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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efore 줄치며 읽기

광야로�인도하시는

하나님의�주권을

묵상하며�통독해�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에게

<광야>는

어떤�곳입니까?

사울은�권력을�위협할�만한�인물이라�다윗을� ‘판단’�했습니다.

판단의�늪에�빠져,�멸망의�굴레에서�벗어나지�못합니다.

• 있어서는 안 될 좁은 시야 : <판단의 늪>에 빠져

사울이�제사장� 85명을�한꺼번에�학살했습니다.

다윗을�보고도�밀고하지�않는�자에게�그는�자비가�없는�왕입니다.

다윗은�자신과�함께하는�사람들을�설득해

블레셋과�싸워,�그일라를�구원합니다(23:3-5).

그러나�다윗�덕분에�목숨을�건진�그일라�주민은

다윗을�밀고합니다.�사울의�악명이�높아진�까닭입니다.

이스라엘�백성들의�다윗�밀고와�사울의�다윗�추격전이�이어집니다.

사울이� 3,000명이나�되는�특수부대를�이끌고,

600여명의�다윗�일행을�체포하러�쏘다닙니다.

“사울이�매일�찾되�하나님이�그를�그의�손에

�넘기지�아니하시니라(23:14).”

블레셋이�이스라엘을�공격한다는�소식이�전해집니다.

사울이�다윗�수색�작전을�멈출�수밖에�없게�하십니다.

하나님께서�다윗을�칼의�세력에�넘기지�않으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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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윗의�수중에는�대제사장의�옷,�에봇이�있습니다(23:6).

칼을�들고�있는�사울의�손은,�무력으로�왕권을�유지하려는�그의� ‘불손’입니다.

에봇을�들고�오는�아비아달의�손은,�다윗을�구하시려는�여호와의�능하신� <손>입니다.

여호와의�손이�사울의�손을�무력화�하십니다.�그�무엇도�다윗이�왕이�되는�것을�막을�수�없습니다.

다윗은�하나님께서�기름부으신�인물이라�사울을� ‘존중’�했습니다.

구원의�손을�만나,�선택의�기로에서�흔들리지�않습니다.

• 없어서는 안 될 넓은 광야 : <구원의 손>을 만나

광야는� <장소의�공포>를�주는�곳입니다.

아무것도�예측할�수�없는�곳입니다.�천사의�얼굴과�악마의�얼굴이�순식간에�오고갑니다.

그곳에서�다윗은� ‘피난처’라는�용어의�참�뜻을�알게�되었습니다.

물이�없어�마르고�황폐한�장소에서,�주님을�갈망합니다.�주님을�앙모합니다(시� 63:1).

다윗이�시편에서�고백하는�피난처란,�오직�여호와�하나님만을�지칭합니다(시� 142:5).

광야는� <시간의�공포>를�주는�곳입니다.

기약�없는�도망자의�신세입니다.�고통의�끝을�알�수�없을�때,�사람은�지치기�마련입니다.

그곳에서�다윗은�하나님의�속도로�일�하시는,�여호와의�주권을�겸허히�받아들입니다.

낯선�자들이�일어나�그를�치고,�포악한�자들이�그의�생명을�수색하는�동안에도,

다윗은�그의�원수의�보응을�주님께�맡깁니다(시� 54:3,� 7).

• <판단의 늪>에 빠지지 않게 붙드시는 <구원의 손>

다윗과�그를�따르는�몇�사람이�엔게디�광야의�어느�동굴에�숨어�있었습니다.

갑자기�동굴�입구�쪽에�한�사람의�그림자가�나타납니다.

적(敵)입니다.�적을�한�칼에�벨�수�있는�절호의�찬스입니다.
사람의�소리는�그를� ‘죽이라’�말합니다.�그러나�다윗은�그를� ‘살려’�줍니다.

“내�주인인�왕이시여!�왕께서는�어째서� ‘다윗이�왕을�해치려�한다’는�사람들의�말을�들으십니까?

�나는�그렇게�하지�않았습니다.�하나님께서�내�원수를�갚아�주실지라도,

�그것은�그분의�일이지�나의�계획이�아닙니다(24:8-13,�메시지성경).”

다윗은�거기서� ‘적’을�보지�못했습니다.�하나님의�기름부음�받은� ‘왕’을�보았습니다.

사울과�다윗�모두�광야에�있었습니다.

사울은�오로지�다윗을�잡을�생각에�사로잡혀,�다윗을�쫓아�달려갔습니다.

다윗은�오롯이�주님을�따를�생각에�사로잡혀,�주님을�향해�나아갔습니다.

그의�영이�그의�속에서�상할�때에도,�그의�입술은�주의�인자하심을�찬양했습니다(시� 63:3,� 142:3).

암갈색의�빛바랜�광야를�녹색의�푸른�초장으로�만들어�주시는�하나님을�경험했습니다.

인생의�광야를�지나고�계십니까?�광야에서만�볼�수�있는�여호와의�능하신� <손>을�붙드십시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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